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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을 직접 확인하세요.’  

 

제주시농협(조합장 양용창)은 조합 관내 주산지에서 생산한 얼갈이배추와 세척당근, 양파, 깐마늘, 



 

양배추 등의 우수 농산물을 선보인다.  

 

얼갈이배추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생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

에도 안성맞춤인 농산물이다. 저지방 채소로 식감까지 좋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권장되는데, 얼

갈이김치 등 여러가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  

 

세척당근(쥬스용당근)은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에서 생산된 것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것은 물론 

항산화와 항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 보관은 

신문지나 비닐에 싸서 냉장보관을 하는 게 팁이다.  

 

양파는 제주시 김녕과 함덕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제거와 동맥 경화 

등에 효과적인 농산물로 알려져 있다. 껍질 역시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 마시면 좋고 고기 삶을 

때 같이 요리하면 누린내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깐마늘은 제주시 김녕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많이 알려진 농산물이다. 

암 예방과 함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효능을 갖고 있다. 살짝 구워 먹으면 냄

새도 덜하고 덜 매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팁이다.  

 

양배추는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위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

부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해독주스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좋다.  

 

제주시농협 관계자는 “관내 주산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청정 농산물을 도민과 관광객 등에서 제

공해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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